
- 1 -

 

보  도  자  료
배포일시

2020. 10. 28.(수)

총 6매(본문4, 참고2)

담당
부서

디지털
도로팀

담 당 자
∙팀장 이성민, 사무관 장유진

∙☎ (044) 201-4130, 3928

보 도 일 시
2020년 10월 2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10. 28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2026년 교통올림픽 “ITS 세계총회” 강릉 유치 본격 추진 

 - 국토부, 29일 9개 아태 지능형교통체계(ITS) 이사국 참여하는 국제 화

상 토론회 개최 

 - 한국판 뉴딜·미래강릉 ITS 청사진 홍보에 적극 나서 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0월 29일 “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

위한 국제 웨비나”를 개최하여 국내 후보지인 강릉시 홍보에 적극

나선다고 밝혔다.

ㅇ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

시작해 매년 아시아, 미주,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지능형 교통

체계(ITS)*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다.

* 지능형교통체계(Intelligent Transport Systems) : 전자, 정보, 통신, 제어 등의

기술을 교통에 접목시켜 신속, 안전,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음

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‘2026년 ITS 세계총회 유치 후보도시 선정

평가위원회’에서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 강릉시를 최종 선정하고

강원도, 강릉시, 한국도로공사,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등으로

구성된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.

ㅇ 한국에서는 ‘제5회 서울 ITS 세계총회’(1998년)와 ‘제17회 부산 ITS

세계총회’(2010년)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, 한국 외 이사국

에서는 대만이 수도 타이페이를 유치 후보지로 신청하여 강릉과 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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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이 이파전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.

□ “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웨비나”에는 국토교통부와

강릉시가 참석하고, 국외에서는 유치도시 선정 투표권을 보유한

아·태 이사회 이사*들이 참석할 예정이다.

* 중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태국, 호주, 싱가포르, 홍콩, 대만, 한국 참여

□ 세미나에 참석한 이사국 대표들은 각국의 ITS 현황 및 코로나-19

교통대응책을 발표하는 한편, 향후 아태지역 국가들이 상생과 동반

성장 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통된

인식을 확인하였다.

ㅇ (국토부)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교통 분야의 K-방

역사례,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

과제 중 하나인 ‘SOC 디지털화’와 국내 ITS 정책을 소개하였고,

< 대중교통 방역사례 > < 한국판 뉴딜정책 소개 >

ㅇ (강릉시) 김한근 강릉시장이 직접 연사로 나서 강릉시가 추진하고

있는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협력시스템(C-ITS) 및 ITS를 통한 미래

강릉의 ITS 청사진을 제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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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강릉시 소개 > < 강릉 ITS 추진전략 >

□ 강릉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 경험과 우수한

관광자원, 청정지역(코로나-19 전국 최저 수준)의 이미지를 중심으로

국제행사 유치도시로의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선보였다.

ㅇ 특히, 강릉시는 ‘2022 세계합창올림픽’, ‘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

림픽대회’ 유치가 확정되어, ‘2026 ITS 세계총회’까지 유치하게

되면, 2년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

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은 개회사에서 “오늘 아·태 ITS 이사국과

함께 한 웨비나를 통해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코로나

-19와 지속가능한 ITS 미래를 논의하고, 호혜의 동반성장을 이뤄

가기를 기대한다”면서,

ㅇ “특별히,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이 깃든 도시 강릉의 잠재력을

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아낌없는

지원”을 요청하였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와 강릉시는 이번 웨비나를 시작으로 아태 이사

국들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’21년 호주(4월, 브리즈번)

ITS 아태 총회, ITS 아태 사무국 현장 답사 및 홍보 활동(5월)

등 유치활동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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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아태지역 BOD 참석 현황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디지털

도로팀 장유진 사무관(☎ 044-201-392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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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 가 사 진 성 명 주요경력
참석
여부

중국 Xiaojing Wang

- 現 ITS 중국 부대표

- 現 ITS 연구소, 교통부 수석

엔지니어(국장급)

- 중국 국가 ITS센터 설립자

참석

인도네시아
Noni S.A. Purnomo

(or Elly Sinaga)

- 現 ITS 인도네시아 대표

- 現 Blue Bird Group 이사

- Blue Bird 그룹을 설립한 Purnomo 가문 출신

참석

말레이시아 Siew Mun Leong

- 現 ITS 말레이지아 대표

- 現 말레이지아 ISO/TC204 위원장

- 쿠알라룸푸르市 도시교통부 35년 근속

공무원

참석

태국 Sorawit Narupiti

- 現 ITS 태국 대표

- 現 출라롱콘대학교 부교수

- 20년 이상 ITS 분야의 R&D 수행

참석

호주

Susan Harris
- 現 ITS 호주 대표

- 물류분야 컨설턴트 활동(`03∼`11)

참석

Brian Negus

- 現 호주 세계총회 BoD

- 現 빅토리아 상공회의소 이사

- 40년간 정부 및 민간 교통 분야에 재직

싱가포르
Saurav

Bhattacharyya

- 現 Quantum Inventions 대표(`17∼현재)
- Viometrix 국장
- 난양기술대(NTU) Project Officer

참석

홍콩
Charles
So

- ITS 홍콩 대표
- 現 AECOM 대표이사
- Delcan 수석 엔지니어

참석

대만
Jason
Chang

- 現 대만대학교 교수
- 現 난양기술대학 첨단대중교통 연구센터 소장
- 20년간 타이페이市 고문 활동(교통분야)

참석

참고 2  2026년 ITS 세계총회 추진 경과 

□ 추진 배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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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한국형 ITS 홍보와 첨단 교통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의 場을 마련하고,

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ITS 세계총회 유치 추진

* 지난 ‘18년 ’2022년 서울 ITS 세계총회 유치‘를 추진하였으나, 중국(쑤저우)이 선정

현재 중국(쑤저우) 세계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2023년으로 연기

ㅇ (효과) 기술시연 등을 통한 국내 ITS 기술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,

대규모 외국인 참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강화

* ’10년 부산 ITS 세계총회 : 생산유발효과 1,195억원, 부가가치유발효과 493억

□ 추진 경과

ㅇ ‘19. 12. ~ ’20. 2. : 유치후보도시 공모 및 강릉 선정

ㅇ ‘20. 2. 28. : ’25년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의향서 제출

* 한국(강릉), 대만(타이페이) 2곳에서 유치의향서 제출

ㅇ ‘20. 3. 27. : ’25년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위원회 킥오프회의

ㅇ ‘20. 6. 8. : 세계총회 BOD 화상회의 개최

-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LA ITS 세계총회 전면취소 및 ’25년 아태

지역 ITS 세계총회 ‘26년으로 연기 통보

* ’20년 취소→ ’21년 함부르크(유럽) → ‘22년 미주 → ‘23년 쑤저우(아시아) → ’24년 유럽

→ ‘25년 미주 → ’26년 아시아로 순차 개최

□ 향후 계획

ㅇ ‘21. 4 : 호주(브리즈번) ITS 아태총회 참가 및 홍보

ㅇ ‘21. 5∼6월중 : ITS 사무국 현장 실사

ㅇ ‘21. 10 : 독일(함부르크) ITS 세계총회에서 최종 개최지 선정


